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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자신감에 찬 한 제국주의 대국
            세계질서의 주연으로서의 중국의 자기 이미지 (노트)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RCIT) 국제서기, 2019년 12월 13일,
www.thecommunists.net

우리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ㅡ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일본 ㅡ 간 패권쟁투 가속화가 현 
역사적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지적해왔다. 오랜 패권국인 미국이 명백히 쇠퇴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도전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이 특징은 특
히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다.[1]

백악관의 반동 얼간이에 대한 탄핵심문으로 상징되고 있는 첨예한 국내 문제로 미국의 지배
계급이 어떻게 마비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
대하게"라고 히스테릭하게 외치지만 실생활에서는 (멕시코와의) 자국 국경에서 벽 하나 쌓느라
고 몸부림치는 나라다.

반면 중국은 완전히 다른 입지에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경험했고, 그 결과 세계정치는 
물론 세계경제에서도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었다.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차관공여를 비
롯한 그 밖의 수단들을 매개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2]

역사상 이런 시기는 전에도 있었다. 사람들은 5세기의 로마제국 쇠퇴기를 떠올린다. 정신 
지체 황제들이 점점 쪼그라드는 영토를 지배하는 가운데 한 쪽에서는 새롭게 훈족, 서고트족, 
반달족 같은 신흥 열강이 세력을 결집하여 자칭 “세계의 중심”을 뒤엎어버린 시기 말이다. 또 
다른 예로는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후기 비잔틴 제국에 도전하여 마침내 멸망시킨 사례가 
있는가 하면, 좀 더 최근 비유를 들자면 20세기 초 대영제국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도전이 그
것이다.

이와 같이 현 세계정세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이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를 못 본 체 하고 
중국 정권의 노동자·농민, 무슬림 위구르족, 홍콩 민중항쟁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위선적, 냉
소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스탈린주의자들과 볼리바르주의자들은 중국을 진보적 또는 사회주
의적 강국으로 칭송한다. 각종 자칭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이 굴기한 대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인정하길 끝까지 거부하느라 여전히 중국을 반식민지로 보고 싶어 하거나, 또는 “아 제국주
의”일 뿐이라고 ‘폄하’하려고 한다.[3]

여기서, 베이징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의 주요 이데올로그들이 자기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은 흥미 있을 것이다. 집권 중국“공산”당 중앙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 영
자판 글로벌타임스 (환구시보)는 최근에 신흥 대국의 엄청난 자신감을 반영하는 논설을 발표
했다. “중국이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아시아의 세기’를 이끌 것”이라는 제목의 이 논설은 쇠
퇴하는 서방을 떠오르는 아시아 파워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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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은 당시 뒤떨어진 아시아를 문명의 반대로 여겼다. 그러나 21세
기에 영국의 쇠퇴는 반사적으로 아시아의 굴기를 비추는 것 같다. 아시아가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부와 권력이 아시아 대륙으로 이전하는 데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아시아의 세기가 시작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낸 바 있는데, 이 글은 세계 30대 도시 중 
21곳이 아시아에 있으며 내년인 2020년에는 아시아 경제가 세계 나머지 지역 경제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로 아시아가 강력한 경제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
람들은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4]

그리고 환구시보는 결론짓기를,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르게 떠오르는 나라”인 
중국과 함께 “진정한 ‘아시아의 세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은 역사적 기회를 붙잡아, 그들 자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아시
아 나라들이 세계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 나라들이 서방을 뒤따라가기를 
멈출 때 진정한 ‘아시아의 세기’가 시작될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르게 
굴기하는 나라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은 앞으로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구축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지도부가 제국주의 세계질서를 재편함에 있어 자신의 커져가는 파워와 기회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음을 본다. 스탈린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은 이것을 무시할 수 있을지 모
르지만, 중국은 매우 자신감에 찬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다!

오는 시기에 우리는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의 가속화가 불가피하게 더 많은 제재와 무역전
쟁, 외교 분쟁, 군국주의적 무력 과시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지배를 위한 투쟁
이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불러올 것이다. 다시 또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로자 룩셈부르크)
의 선택을 제기한다.

이러한 시기에 맑스주의자들이 세계정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갖고서 전략·전술에 필요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것은 동·서의 모든 강대국들에 대항하는 혁명적 패전
주의 프로그램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 또는 저 강대국에게 직간접적 지지
를 보내는 노동자운동 내 모든 사회제국주의 세력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5]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시기 혁명적 과제들에 대한 행동강령의 기초 위에서 전 세계의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이 단일 국제조직으로 통일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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